
차라리	증오해	다오

씁쓸하고도	 달콤한	 배신에	 관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벤져스의	 일원,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토르,
아이언맨과	어깨를	맞대고	세상을	구하고	있었지요.	타노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최후의	 전쟁	 중,	 타노스는	 제게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딱	 3분의	 시간과	 함께.	 핑거	 스냅에서	 지구를	 제외해

주겠다는	것.	다만	토르와	토니	스타크를	제거하는	데	협조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인피니티	스톤을	걸고	하는,	반드시
지켜지는	ʻ우주적	언약’이라	그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임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된다면	되찾은	형제	바키도,	오랜	연인	페기도	끝내

잃겠지요.	그리고	토니	스타크.	사사건건	부딪쳤으나,	내	등을	끝까지	믿고	맡길	수	있던	단	한	사람.
저는	영웅이기에	앞서	인간입니다.	우주는	참	넓습니다.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기에도	너무나	광활한	곳이지요.
선택의	시간은	3분.	그러나	사실,	그의	제안을	듣는	순간	저는	이미	배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심각한	척

고민하던	3분이,	오늘	하루	중	가장	쓸데없는	시간이었지요.	고민하는	저를	보며	타노스는	씨익	웃었습니다.	고결해
보이던	캡틴도	죽음과	욕망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것을,	이미	안다는	듯이.

“콰앙!”
토르가	건네주었던	신의	망치,	묠니르가	제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욕망으로	고결함을	잃은	저를,	묠니르는	더	이상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잡아	보았으나	천근의	무게로	짓누를	뿐,	손끝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얼굴을	누가
보았다면,	상실에	빠진	영웅으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평온을	찾은	인간으로	보였을까요.
저벅,	저벅.	타노스가	산보다	거대한	덩치를	끌고	다가왔습니다.	범부가	되어	버린	저는	참으로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묠니르를	손쉽게	집어	들더니,	제	손에	맞는	무기를	찾았다는	듯	휘둘러	보았습니다.
전장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스파이더맨도,	블랙팬서도	끝없이	일어나는	적들에	난도질당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둘.	벼락을	내리꽂는	토르와,	지치지	않고	레이저를	쏘는	아이언맨만이	빛났습니다.	그러나	여유로운	타노스의	눈을
보니,	두	영웅의	항거조차	그에게는	작은	생채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함을	알았습니다.	지구를	위해,	내
사람들을	위해—아니,	나를	위해.
타노스는	고뇌하는	저를	스쳐	걸어갔습니다.	제	침묵을	동의로	간주하겠다는	뜻이었지요.	저는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내심,	그들의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캡틴.	나의	강력하고도	위대한	적이여.	적으로서	그대의	쓰임은	다했다.	더	할	말은	있나?”
“…토르와	아이언맨.	그들이	고통	없게	해	다오.”
타노스는	짙은	미소를	띠며	토르에게	달려가	묠니르를	휘둘렀습니다.	토르는	망치가	제	손이	아닌	타노스에게	있음을

보고	당황하며	맞붙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토르는	잦은	곁눈질로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운	순간조차	제
안위를	걱정하던	그	눈을,	차마	마주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진	힘을	다해	토르에게	달려갔습니다.	토르가	저를	보았습니다.	제	생존을	확인한	그의	눈에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강력한	방패가	타노스를	내리치리라	믿었겠지요.
저는.

달려가던	추진력	그대로.
토르의	명치에.
정권을.

내질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에게.

위대한	오딘의	아들인	토르는	입에서	순혈을	왈칵	쏟았습니다.	 그	틈을	타노스는	놓치지	않고,	 묠니르로	토르의



머리를	으깼습니다.
전장이	고요해졌습니다.	세계가	멈췄습니다.
저는	제	배신을	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다시	악귀	같은	얼굴로	아이언맨에게	달려갔습니다.	토르를	멈춰	세웠던	그

주먹을,	토니에게	쉼	없이	퍼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혼이	나간	채였지만,	자비스가	자동전투를	개시했습니다.	의지는
빠져나간	채,	기계의	의지만으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더니	 돌연,	 아이언맨의	 표정이	 고요해졌습니다.	 눈이	 잔잔해졌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이해했음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타노스가	가세했고,	토니는	저와	타노스의	협공을	견뎌야	했습니다.	갑주가	깨져	나갔지만,
토니는	잔잔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어서	이	전투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푹.”
끝내	타노스의	손이	아이언맨의	아크	리액터를	꿰뚫었습니다.	토니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으나,	그

눈은	여전히	저를	따뜻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다	이해한다는	듯이.	그	다정함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이윽고	전투가	끝나고,	우리	진영은	물러갔습니다.	오직	발키리와	아스가르드의	군세만이,	이미	숨진	제	신(神)의

곁을	차마	떠나지	못한	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부좌를	튼	채	허공에	떠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제	곁에	다가왔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게,	캡틴.	자네의	동료들은	이해할	걸세.	허나	그	이해가	자네를	위로하리라	기대하진	말게.

이해란,	 그저	 벌어진	 일에	 사람이	 붙이는	 이름일	 뿐이니.”	 그는	 눈도	 뜨지	 않은	 채,	 방정식의	 해를	 읽듯	 무심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초록빛	 타임	 스톤을	 너무도	 손쉽게	 타노스에게	 넘긴	 뒤,	 제겐	 끝내	 닿지	 않을	 말	 한마디를
중얼거리며	스스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스트레인지는	 저를	 이해했습니다.	 칠판	 위의	 숫자를	 읽듯,	 차갑게.	 그러나	 토니는

달랐습니다.	깨져	가는	갑주	너머,	그	눈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미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벤져스에
동료는	많았으나,	제가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자는	토니	하나였습니다.	증오는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지만,	따뜻한	이해는
평생	심장에	박혀	빠지지	않는	못이	됩니다.
여섯	스톤을	모두	모은	타노스가,	건틀렛을	낀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는	약속받은	평온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바키도,	페기도	살겠지요.	다만	매일	아침,	나를	미워하지	않은	그	눈이

떠오를	것입니다.	나를	이해한	단	하나의	친구는	이미	이	세상에	없고,	그를	죽인	것은	나이므로.
“딱.”


